
임진섭, 양윤희(하엘) 가정의 이야기 2019년 11월

 “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, 너희 구할 것을 
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
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” 
<빌 4:6~7>

 할렐루야!! 
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.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동역자님들에게 임하시
기를 기도합니다.
 2019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.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시는 동
역자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. 저희가 태국에 정착 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. 지난 두
세 달은 비자 문제, 아이 학교문제, 이사문제, 사역 등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좀 바쁘게 지
냈던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 감사합니다.
  그리고 1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. 늘 저
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으로 동참해주심에 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. 언제나 잊
지 않고 기억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

￭ 가정이야기

  <비자>
  지난 11월 초에 워크포밋(노동허가증)이 나왔습니다. 저희는 기독교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
법인으로 비자를 받습니다. 먼저 워크포밋이 나오면 그것으로 비자를 만들게 됩니다. 12
월~1월 사이에 비자를 만드는데 문제없이 잘 만들어지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

<학교와 집>
 하엘이가 ‘태국크리스천스쿨’ 유치원 1학년 
2학기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감사하게도 
자리가 있어서 2학기부터 바로 입학하였습니
다. 2~3달은 울면서 다닌다고 하던데 감사하
게 일주일만 울고 2주째부터는 잘 다니고 있
습니다. 수업을 태국어와 영어로만 사용하는
데도 잘 적응해줘서 고마웠습니다. 
 
 집도 원래 있던 곳은 학교와 너무 멀어서 
학교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
이사하였습니다. 여기는 하엘이 학교도 가깝
고, 저희가 다니는 언어학원과 현지교회도 가
까워서 더 경제적이고 유익한 것 같습니다. 



￭ 사역 

 지난 11월 12~14일 2박 3일간 Grace 
Encounter를 잘 마쳤습니다. 미국에서 
온 스텝들과 태국 동북부에서 온 현지 
스텝들 그리고 저희 선교사들이 협력하
여 치러진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. 
이번 사역은 현지 리더십을 세우는 시간
이었습니다. 이 리더십들이 각 교회에서  
G/E로 전도와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
는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. 

 저는 이번에 언어의 부족함으로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도 행정으로 섬길 수 있어서 
감사했습니다. 아내도 아들과 함께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역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, 함께 부
모를 따라온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동참하였습니다. 저에게 있어서 이번 사역은 앞으로 
더 언어에 전진하여 태국어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
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. 

기도해주세요!!!

1. 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도록
2. 언어공부에 지혜를 주시어 지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
3.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(아내의 목디스크와 체력증강)
4. 비자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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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12월 22일 현지교회 인형극 사역을 위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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